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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악 근절을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8월 6일, 배우 염정아, 이보영, 김우빈 씨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캠페인 촬영을 위해 

촬영현장을 찾았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접 발을 벗고 나서 사회악 근절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 

그들을 만나보자.

글 안채린  |  사진 서찬우

열린 식약처* 집중포커스 | 4대악 근절 안전사회 캠페인  

안전한 사회를 약속해주세요!

건강한 사회를 위협하는 4대 사회악인 학교폭

력, 성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이들을 근절

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을 대표하는 배우들이 직접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캠페인에 나섰다.

여름 장마가 한창이던 지난 8월 6일, 삼성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배우 염정아 씨를 시작으로 캠

페인 촬영이 진행되었다. 염정아 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4대 사회악이 일어날 수 있다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못 본 체, 

못 들은 체, 모른 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메

시지를 통해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4

대 사회악 근절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알렸다. 

두 아이의 엄마로 평소에도 바르고 건강한 먹거

리에 관심이 많았다는 염정아 씨는 촬영 내내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맑은 미소와 함께 촬영장에 등장한 이보영 씨 

역시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

심,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의 관심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잠깐의 

무관심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할 수 

있으니 관심을 가지고 주변의 목소리를 외면하

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다. 

“불량식품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안

전한 먹거리를 위해 못 본체 하지 않고 바로 신

고하는 것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킬 수 있는 바

른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우빈 씨는 드라마를 촬영하며 4

대 사회악 근절에 대해 관심이 생긴 것을 인연

으로 안전사회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었다. 4대 

사회악은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해 또 하나의 피

4대 사회악 근절, 어렵지 않아요!
4대악 근절 안전사회 캠페인 현장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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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배려와 공감으로 안전

한 사회를 만들 것을 호소하였다. “자신의 가족

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으

면 좋겠어요.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

려고 노력한다면 4대 사회악은 금세 근절되지 

않을까요?”

관심과 공감으로 만들어지는 안전한 사회

‘안전사회 만들기’ 공익광고는 유명인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유명인

사들이 4대 사회악 근절에 대한 관심과 공감으

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안전하고 건강

한 사회를 위해 못 본 체, 못 들은 체, 모른 체 

하지 않겠다는 캠페인의 메시지처럼 적극적이

고 능동적인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폭력 신고 전화는 117, 여성긴급전화는 

1366, 불량식품 신고는 1399이며,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 모두가 책임

감을 가지고 4대 사회악 근절에 적극적으로 동

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두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4대 사회악은 

  금세 근절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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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 생활




